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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5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도구 



개발자들이 데이터를 쉽게 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도구” 라 

부른다. 기존의 수많은 설치형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은 바야흐로 웹이 

주도하는 시대이다. 구글 드라이브 같은 문서 도구를 예를 들자면 그동안 설치해서 사용했던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제품들이 웹 기반의 기술로 만들어져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플란체(Planche) 프로젝트는 새로운 MySQL 데이터베이스의 도구에 

대한 것이다.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와 HTTP 터널링 그리고 쿼리 토큰화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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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도구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이다.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며 물건을 구매할 때나 어느 

특정한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도 혹은 카톡 같은 메신저를 사용할 때도 데이터는 계속 쌓이게 

마련이다. 

 

무수한 데이터는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정보로 가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발자들은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 어딘가에 쌓여 있는 데이터들을 의미 있는 형태의 데이터 집합으로 묶고 가공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서비스 화면에 표현된다. 



 

자연스럽게 개발 단계에서 쌓여 있는 데이터를 개발자들이 쉽게 다루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도구를 찾게 된다. 다행히 이미 세상엔 수많은 회사와 개발자들이 만든 여러 

클라이언트 도구들이 존재한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도구는 MySQL 데이터베이스의 도구에 대한 것이다. MySQL 진영에도 여러 

편리한 도구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쓰는 많은 윈도우 프로그램들처럼 그 동안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도구 또한 사용자의 PC 에 설치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바야흐로 웹이 주도하는 시대이다. 구글 드라이브 같은 문서 도구를 예를 들자면 

그 동안 설치해서 사용했던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제품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웹 기반의 

기술로 만들어져 사용자에게 서비스되고 있다. 

 

 

 

 

[그림 1] 구글 드라이브 

 

“웹 기반의 데이터 베이스 사용자 도구 플란체(Planche)” 또한 MySQL 클라이언트 도구이며 웹 

기술을 이용하여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2.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도구 

 

MySQL 진영에는 오래 전부터 웹 기술을 기반으로 서버에 설치해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도구가 

존재한다. 그러나 개발자들도 설치형 도구가 제공하는 간편한 설치와 실행에 익숙하다. 많은 

개발자들이 유료 설치형 도구를 개발할 때 사용하고 있다. 



 

플란체는 웹 기술로 만들어져 있어 다운로드 받고 압축을 해제하고 별도의 설치 없이 실행이 

가능하다. 또한 서버에 설치할 경우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는 멋진 도구로 변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2] 플란체의 스키마 탭 

 

플란체는 유료의 설치형 MySQL 클라이언트 도구가 기본적으로 웹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비슷하게 구현하자는 목표를 담았다. 웹 상에서 설치형  클라이언트 도구의 모습을 흉내내기 

위해 Sencha ExtJS Framework 를 활용했다. 

 

 

 

 



 

[그림 3] 대표적인 다섯 종류의 브라우저 

 

 

웹으로 구현하며 어떤 OS 든 브라우저만 설치되어 있다면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다섯 종류의 브라우저(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 폭스, 크롬, 오페라, 사파리) 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DBA(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기술자)나 개발자들이 가볍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아울러 유익한 플러그인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를 제공한다.  

 

3. 플란체 소개 

 

플란체는 MySQL GUI 클라이언트 도구이다. 브라우저를 통해 실행이 가능하며 HTTP 터널링 

방식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데이터를 컨트롤하고 쿼리할 수 있다.  Github 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웹의 유연한 빌드 방식 덕에 여러 버전을 현재 개발 단계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그림 4] 플란체의 실행화면 

 

(1) orginial version 

플란체의 기본 버전으로 서버나 사용자의 개인 개발 환경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Github : https://github.com/plancheproject/planche 

 

(2) wordpress version(wordpress plugin)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버전으로 개발돼 클릭 몇 번으로 워드프레스의 관리자 화면에서 

관리자가 별도의 설정 없이 접속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워드프레스를 이용하여 터널링하기 

때문에 별도의 터널링 서버가 필요 없다. 

 

Github : https://github.com/plancheproject/planche-wp 

 

https://github.com/plancheproject/planche
https://github.com/plancheproject/planche
https://github.com/plancheproject/planche-wp
https://github.com/plancheproject/planche-wp


(3) desktop version(electron 패키징) 

일렉트론(Electron)을 통해 윈도우 또는 맥 등에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패키징 되어 

개발되고 있는 버전이다. 패키징이 되므로 터널링 서버를 앱 구동 시 내부에서 별도의 

프로세스를 띄워 실행하는 방식으로 구현한다. 

 

 

[그림 5] 데스크탑 패키징을 도와주는 일렉트론 

 

Github : https://github.com/plancheproject/planche-desktop 

Electron : http://electron.atom.io 

 

 

 

https://github.com/plancheproject/planche-desktop
http://electron.atom.io/


 

[그림 6] GitHub - Planche 

 

 

4. HTTP 터널링(Tunneling) 

 

플란체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이므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Client API 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버사이드 언어를 이용한 터널링 방식을 사용한다. 터널링 

소스코드는 매우 간단하며 사용자 UI 에서 요청한 명령을 받아 실행하는 역할만 한다. 그래서 

전체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의 양 대비 매우 적은 양으로 존재한다. 

 

 



 

[그림 7] 웹서버를 통한  HTTP 터널링 방법 

 

 

 

[그림 8] 로컬 터널링을 통한  HTTP 터널링 방법 

 

 

터널링 파일만 올라가 있다면 내부(로컬) 접속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도 웹 서버에 설치된  

터널링 파일을 통해 우회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터널링 기술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내부적으로 약속된 통로를 만들어 놓고 이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 받는 방법이다. 

 



Ajax 데이터 통신기술과 JSOP 라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서버에 설치해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PC 에서 바로 실행하더라도 구동되도록 JSONP 통신방식을 채택하여 크로스 도메인 

이슈에서도 벗어 날 수 있다. 

 

 

[그림 9] 크로스 도메인 이슈를 피할 수 있는 JSONP 

 

 

#크로스 도메인 이슈(Cross Domain Issue) 간단 설명 

 

웹 문서 내에서 자바스크립트 혹은 AJAX 를 통해 서로 다른 서버에 통신을 할 때 걸리는 

보안 제약 

 

 

5. 팀 내에 도구로 사용 

 

플란체의 장점은 웹서버에 올리고 실행하는 경우 각 개별 팀원들이 별도의 설치 없이 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팀 내에 공유 서버 등에 플란체를 설치하고 관리자는 호스트 접속 



정보 등을 미리 셋팅하여 팀 메일이나 메신저로 배포할 수 있다. 팀원들은 별도의 접속 정보 

설정 없이도 바로 관리자가 미리 셋팅해 놓은 정보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그림 10] 플란체를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는 모습 

 

 

 

6. HTTP 터널링 다중 환경 구성 (Tunneling) 

 

터널링 서버는 사용자의 개인 개발 환경뿐 만 아니라 다수가 사용하는 공유 서버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 공유 서버에 설치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공유 서버의 터널링 환경을 이용하게 

되며 별도로 각 사용자가 터널링 환경을 구축 할 필요가 없다.  

 

각 데이터베이스(DB Server)들은 접속이 허용된 웹 서버에서 터널링 로직이 요청한 쿼리를 

실행하고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송한다. 



 

 

 

[그림 11] 여러 터널링 서버를 두고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는 모습  

 

유저는 단순히 플란체가 실행된 상태에서 접속 정보 추가창을 실행하여 터널링 주소와 

기본적으로 통신할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접속창에선 JSONP 를 

지원하므로 터널링 주소가 현재 플란체가 설치되어 실행되는 도메인과 다르다고 해도 별다른 

문제없이 통신할 수 있다. 

 

 

 



 

[그림 12] 커넥션 추가시 터널링 URL 을 포함한 정보를 저장 

 

 

7. SQL 쿼리 분리 

 

플란체에서 실행되는 쿼리들은 모두 에디터에 입력이 되고 실행이 된다. 사용자는 하나의 

에디터 영역에 하나의 쿼리만 입력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여러 쿼리가 입력된 상황에서 어떻게 

쿼리를 분리해서 실행할지는 전적으로 프로그램 내의 로직을 통해서 분리를 해줘야 한다. 

 

 

[그림 13] MySQL 의 Delimiter 

 



 

 

 

[그림 14] 변경된 Delimiter 에 의한 분리 

 

입력된 다수의 쿼리를 분리하는 작업은 비교적 단순하다. 일단 입력된 쿼리를 어절 단위로 

분리한다. 그리고 이미 구축해 놓은 키워드 또는 예약어 목록과 매칭해 보고, 분리되어 들어온 

문자열이 구축해 놓은 키워드 목록에서 어떤 키워드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여 해당 키워드가 

갖게 될 특성을 설정하는데 이를 ‘토큰화’ 한다고 표현한다. 

 

 

 

[그림 15] 쿼리의 어절 단위 분리 - “SELECT * FROM PLANCHE” 

 



토큰화를 하는 과정의 내부를 들여다 보면 앞에서 말한대로 문자열을 띄어쓰기 기준인 어절 

단위로 잘라내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 MySQL 에는 Delimiter 라는 사용자가 언제든 지정 할 

수 있는 쿼리 종료 문자열이 있다. 기본 설정은 “;” 세미콜론을 따르는데 저장 프로시져나 함수 

등의 쿼리를 작성할 때는 전략적으로 “$$”등으로 Delimiter 를 바꾸어서 작성을 하게 된다. 

토큰화하고 난 후 Delimeter 가 “;”인지 “$$”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무엇인지 판단이 되면 해당 

Delimiter 를 기준으로 쿼리를 분리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은 꼭 필요한 단계이다. 

 

 

[그림 16] 토큰화한 쿼리의 모습 

 

이렇게 분리된 쿼리는 한번에 한 개씩만 터널링 서버를 통해 실행되어 그 결과를 JSON 데이터로 

돌려주게 되고 플란체는 이를 읽어 데이터를 비로소 아래와 같은 시각적 데이터 테이블 형태로 

표시하게 된다.  

 

 



 

[그림 17] JSON 데이터를 데이터 테이블로 표현 

 

 

 

8. 완성된 작품을 향하여 - Planche ERD 

 

플란체는 구현된 바탕이 웹이다 보니 여러 다양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쓰기가 수월하다. 

현재는 플란체의 웹 기반 ERD 툴을 개발하고 있는데 해당 ERD 툴은  jsPlumb 을 사용하여 개발 

중이다.  해당 기능을 추가하여 진정한 완제품 형태로 제작하는 것을 추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18]  Entity 간의 관계를 쉽게 표현해주는 JSPlumb library 

 

웹에서 데이터베이스부터 ERD 까지 모두 디자인 할 수 있는 툴 “플란체”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더 남았지만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지속할 것이다. 

 

 


